
 “본래� 아침� 9시부터� 저녁� 6시까지� 일하기로� 했지만� 작업량이� 워낙� 많아� 야근을� 밥� 먹듯� 하는� 날이� 많
습니다.� 하지만� 연장� 수당이나� 야간� 수당� 같은� 건� 전혀� 받지� 못합니다.� 당연히� 일� 한만큼� 받고� 싶지만�

아무런�기록도�남아있지�않으니�갑갑합니다.”�

� “패밀리� 레스토랑에서� 아르바이트를� 할� 때� 손님이� 없는� 시간에는� 밖에� 나갔다가� 들어오라고� 합니다.� 그런

데� 이� 시간에는� 일을� 하지� 않았다면서� 시급을� 쳐주지� 않습니다.� 출근할� 때부터� 퇴근할� 때까지� 당연히� 시급

을�다� 받는�줄� 알았는데�뒤늦게�이런�식으로�나오니�억울합니다.”� �

� 유독� 노동자들의� 임금만� 주는� 대로� 받으라는� 식으로� 그� 명세서가� 교부되지� 않는� 경우가� 많습니다.� 임

금명세서�없이�지급된�임금이�정확히�계산된�것인지�어떻게�알� 수� 있겠습니까?�

� 따라서� 근로일수,� 근로시간� 수,� 연장근로,� 야간근로,� 각종� 명목의� 수당,� 법령� 등에� 의해� 임금에서� 공제한�

금액�등이�정확히�기록된� ‘임금명세서’가�당연히�교부되도록�해야�합니다.

� 임금명세서�교부의무화를�위한�서명운동에�참여해주신�모든�서명은�입법청원에�사용됩니다.�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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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단 30초의 서명”

임금명세서�교부의무화를�위한

입법청원�범시민�서명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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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� 서명지�접수처� :� Tel.� 02)312-7488� /� Fax.� 02)312-1638


